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새벽말씀> (R 생방송)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신부야, 또 일하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단상에서는 마지막 말씀. 금주의 말씀은 달란트 줬는데 달란트 부지런히 행하여서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말
씀했고 그리고 잘한 자에게는 또 맡기고 못한 자에게는 맡길 수 없다 했어요. 자기의 달란트라는 것은 여
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장 속에는 모두가 다 산자로서는 할 일이 많듯이 여려가지를 
다 잘해야 유익되고 인생을 승리하고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잘되고 충성되고 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하나만 승리가 아니라 전체의 승리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육적인 승리는 다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영의 세계의 승리를 보장 못하니까. 신앙의 승리를 한 자는 육적 승리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로 따져서 이것으로 영원성까지 따지니까. 앞에 것을 잘했다면 뒤의 
것도 잘했겠지. 신앙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다. 영의 세계 빠지면 실제 보면 90%, 95% 빠진 거예요. 사
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걸 얘기했는데 사람이 잘하고 착하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하고 어떠한 것에 삶에 
성공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부지런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열심도 같이 포함돼 있
다지만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대뽀 하지 말고 유익이 가게 해야 되고. 잘되는 거나 잘되는 
거지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되요. 이렇게 되면 유익이 되는 것도 손해가 가게 된
다는 말이예요. 성공하는 자들은 이걸 꼭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혜, 지식도 
있어야 돼요. 많이 실정을 알아야하고 실정도 많이 파악해야 되요. 분별, 파악. 이런 것들. 또 성공하는 사
람들 보면 뭐가 또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돈 번다고 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역시 그것도 성공했다고 그리고 유익을 봤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전체를 잘했어야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에 해당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잘했다 했는
데 병들어 죽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잘하고 그랬을 때에 착하
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착하다. 쉽게 말하면. 충성되다. 모든 하나님 맡긴 일을 잘 했다는 말이에요. 충성되
게. 그냥 무대뽀로 착하고 충성된다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같이 이지가지 모두가 잘돼. 육신이 성공했어
도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면 무슨 그런 성공을 했냐. 그래서 모두 앞에 사람이 누
리던 거 두고 가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자리도 자리지만 육적으로 살아서 끝나냐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서 
누리냐가 문제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한 때에는 일용한 양식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40대, 50대가 넘
어가면서 쌀단지도 채우고 곳간도 채우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놓고 간다면 
60대에 쌀단지와 곳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요. 영원한 세계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한 100년, 9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
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30%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선생 같은 경우에는 97, 98% 정도를 신앙세계를 
위해 살아요. 나머지는 육의 세계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현재 육의 세계에 누리는 것이 3% 노력한 
것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승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영이 잘돼야 
네 육도 잘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꼭 잡아야 되요. 무한한 세계를 잡는 데는 무한한 시간
이 필요해요. 큰 사람은 큰 것만 합니다. 작은 것 하면 심리학상 못해. 심리적으로. 큰 기구들 있어요. 장
비들. 큰 장비들. 이런 것들은 큰 것만 해주지 작은 것들은 불러도 안 합니다. 공적시간만 딱 뛰어도 바쁘
거든 막. 오늘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관권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또 자신이 행할 
일을 행하고 하늘에 해를 끼치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착하다, 충성되다 한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안 한자들은 달란트를 묻어둔 자들입니다.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자기가 모릅니다. 하다보면 엄청
나게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하다보면 현실에 임해서 해버리면 알아버려요. 나는 할 줄 모른다 해도 하
다보면 터득해서 알 수 있어요. 금방 뇌는 발달된다니까.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월명동 돌 쌓을 때도 하면
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싹 했어요. 다 배워서 하는 사람 써서 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 다 배운 사람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못 배웠어. 그래서 못써요. 그래서 못 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고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뛰고 달렸
는데 잘했다, 또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 믿고 하는 대로 맡기겠다. 주의 즐거움에 참여



시키겠다. 믿지 않으면 주의 즐거움에 참여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야 가지, 안 그러면 못 가요. 
믿음대로 중심을 두겠어요. 네 믿음대로 주를 믿어주는대로. 현재까지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대로 주를 대하는 대로 운명이 가기도 하고 해요. 금주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때가 되겠
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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